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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Sluggish Cognitive

Tempo(SCT) Tendency and College Life Adaptation :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Multidimensional

Experiential Avoidance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Im Su Jeong

Advisor : Prof. Oh, Ji Hyun, Ph. D.

Departma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multidimensional experiential avoidance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sluggish cognitive tempo tendency and college life

adapt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 2, 3 grades college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located in South Korea. The questionnaire includes the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sluggish cognitive tempo, multidimensional

experiential avoidance,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college life adaptation.

Data from 350 participants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7 and SPSS

Macro version 4.1 to verify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multidimensional

experiential avoidance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luggish cognitive tempo tendency and college life

adaptatio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among the college student's sluggish cognitive tempo tendency,

multidimensional experiential avoidance,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college

life adaptation. Second, multidimensional experiential avoidance partially me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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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luggish cognitive tempo tendency

and college life adaptation. Third, smartphone overdependenc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luggish cognitive tempo tendency

and college life adaptation. Fourth, sequential mediation was observed, indicating

that multidimensional experiential avoidance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sequen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luggish

cognitive tempo tendency and college life adapta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 : Sluggish Cognitive Tempo Tendency, Multidimensional Experiential

Avoidance, Smartphone Overdependence, College Life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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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누군가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다’, ‘마음이 딴 데로 흩어지는 것 같다’와

같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의가 분리되는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는 주어진

과제와는 무관하고 독립적인 자극으로, 마음이 방황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한다.

이러한 증상은 굼뜬 인지적 속도(Sluggish Cognitive Tempo: SCT)와도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CT는 굼뜬 정보처리, 느린 행동 및 사고, 불규칙한 각성, 백일몽, 비연속적인

사고나 혼란, 졸려 보임 등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주의력 결핍 증상군이다(Barkley,

2012; Barkley, 2013, Becker & Barkley, 2018; Lee, Burns, Snell, & McBurnett,

2014). SCT가 학술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에서 과잉행동-충동성을 보이지

않는 주의력 결핍 우세형과 다른 하위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안되었다

(Carlson & Mann, 2002; Skirbekk, Hansen, Oerbeck, & Kristensen, 2011). 기존에

는 SCT 증상이 ADHD의 하위유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다고 보았지만,

최근에는 SCT가 ADHD의 주의력 결핍 하위요인과는 구별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를 통해 ADHD와 SCT가 독립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규명되었다(Araujo Jiménez

et al., 2015; Barkely, 2012; Barkely, 2013; Jarrett, Rapport, Rondon, & Becker,

2017; Willcutt et al., 2014). 미국에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실행기능, 사회적 · 학업

적 · 직업적 기능, 인구학적 변인에서의 차이 등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에서 SCT

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59%가 ADHD 증상을 보였고, 성인의 경우

46~54%가 ADHD와 공존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여 SCT가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임을 검증하였다(Barkely, 2012; Barkely, 2013). 또한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 증상, 사회적 기능 및 학업적 기능에 대해서도 ADHD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충동성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향력이 검증되었다(조영경, 하은혜, 2019;

Becker, Luebbe, Fite, Stoppelbein, & Greening, 2014a; Lee et al., 2014; Servera,

Sáez, Burns, & Becker, 2018). SCT와 ADHD와의 관계를 조사한 쌍생아 연구

(Moruzzi, Rijsdijk, & Battagliz, 2014)에서 ADHD가 유전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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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SCT는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뿐만 아니라 SCT와 ADHD 증상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또는 환경적 요인

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SCT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

다.

독립된 SCT 증상이 입증된 이후부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SCT의 다차

원적 구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ADHD 주의력 결핍 우세요인과 구별되어 SCT의

주의력 문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요인으로 ‘굼뜬/졸린’, ‘백일몽’, ‘느린 생각

과 느린 행동’이 제시되었다(Becker, 2013). 최근에는 SCT 항목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SCT가 인지적 차원(예: 멍하니 바라보기, 공상, 자신의 세계에 빠져있는, 안

개 속에서, 혼란스러운)과 운동 차원(예: 활동 저하, 느리게 움직이기, 무기력함)으

로 구성된다고 보고하였다(Mayes et al., 2023). 또한 SCT라는 용어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져 인지 이탈 증후군(Cognitive

Disengagement Syndrome: CDS)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Becker et al.,

2023),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SCT 성향이라는 명칭을 사용

하였다.

SCT 성향은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높은 연관성이 있으며, 우울 증

상과의 관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Barkley, 2013; Becker et al., 2014a; Becker et

al., 2016; Langberg, Becker, & Dvorsky, 2014; Willcutt et al., 2014). SCT 성향이

높은 사람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자신의 내적 정서를 조절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Flannery, Becker, & Luebbe, 2016; Jarrett, Rapport,

Rondon, & Becker, 2017). 더불어, 청소년의 SCT 성향이 높을수록 주의지속 수준

과 반응 속도가 느렸으며(Willcutt et al., 2014), 이렇듯 외부에서는 가시적으로 관

찰되기 어려운 SCT 성향으로 인해(Becker et al., 2014a)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피

드백을 받아왔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SCT 성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Leopold et al., 2016; Dvorsky, Becker, Tamm, & Willoughby,

2021),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대학생에게서 높은 비율의 SCT 성향이 보고된 바

있다(Wood, Lewandowski, Lovett, & Antshel, 2017). 즉, SCT 성향으로 인해 부

적응적 기능을 보임에도 과소 인식될 수 있고, 적절한 개입과 이해를 받지 못한 채

부정적으로 지각되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DHD

주의력 결핍 우세 증상과는 다른 주의력 문제를 나타내는 SCT 성향을 보이는 대

학생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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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T 성향이 높은 대학생은 사회적 고립이나 위축, 동료로부터의 거절, 사회적

상황에서의 낮은 주도권과 같은 문제를 경험한다(Becker et al., 2016). ADHD와 우

울 및 불안 증상을 통제한 후에도 SCT는 사회적 고립 및 철회 문제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Becker et al., 2014; Mikami, Huang-Pollock, Pfiffner,

McBurnett, & Hangai, 2007; Willcutt et al., 2014). 또한 SCT 성향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민감성이 낮고 관습적 지식이 부족하여 현실에서의 문제 해결

에 어려움을 보인다(정희아, 2022; Mikami et al., 2007). 이와 더불어 SCT 성향이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느리고 주의 전환이 어려우며, 변화에 대한 동기 수준이 낮

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황에서 유능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예상된다(신은빈, 이장한, 2019; Willcutt et al., 2014). 따라서 SCT 성향은 대

학생의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SCT 성향이 학업

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힌 여러 선행연구를 고려해볼 때(Bauermeister,

Barkley, Bauermeister, Martínez, & McBurnett, 2012; Becker et al., 2014a;

Flannery, Luebbe, & Becker, 2017),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적응이란 개인이 주변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개

인의 능력으로,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이라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 속에서 학업 및

대인관계, 정서적 측면 등 다양한 외부 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의미

한다(최선옥, 2016; 함영애, 2018; Lazarus, 1976). Erikson(1968)은 대학생을 후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 시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타

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성숙한 대인관계 구축과 정체성 확립을 강조한다.

즉,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들의 전공 학업 수행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교류와 심리

적인 성장 등 다양한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 내에서 원만한 대인관계

를 형성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향상되고,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근,

이지원 이기학, 2015; 송진열, 2017). 반면에 적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관계

형성의 어려움, 학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습득의 제한으로 학과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직업 선택과 사회생활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종운, 김지현, 2013; 박은선, 김광현, 2016).

종합하면, SCT 성향이 높은 대학생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하여 사

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게 되고, 반응 속도가 느리며 주의 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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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적응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불어 대학생활적응은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가정과 학교의 관리에서 벗어나 자율

적인 환경과 학업 및 진로 등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므로 중요하게 다뤄야 하

는 주제이다(함영애,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SCT 성향이 개인의 건강

한 성장과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심리적 메커니

즘을 탐색하여, 상담 장면에서 개입에의 초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Becker(2022)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SCT

성향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는 SCT의 딴생각과 백일몽 성향이 자녀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촉진한다고 보았고,

아동·청소년도 멍하니 있다 보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SCT

성향이 아침 일과, 학업 및 수면 문제 등 일상생활 기능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학교에서의 학업 기능이나 또래 관계에도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Becker et al., 2022).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SCT 성향이 사회적 위축/고립 및 외로움 증가, 자존감 저하, 감정 조절의 어려움,

자살 위험 증가, 수면의 질 저하 및 주간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Barkley, 2012; Becker et al., 2014a; Becker, Burns et al., 2018; Becker,

Holdaway, & Luebbe, 2018; Jarrett et al., 2017). 뿐만 아니라 SCT 성향이 행동

억제 시스템(BIS)의 두려움 및 수줍음 구성요소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이는 SCT 성향의 철회하는 행동이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서 두려움이나 불

편함을 회피하기 위해 나타난 것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Becker et al., 2013). 이러

한 SCT 요인이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시간이 지남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

루어볼 때(Leopold et al., 2016), SCT 성향이 높을수록 아동·청소년기에 부모와 교

사, 또래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경험을 지속해왔을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험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CT 성향을 보이는 대학생들

이 사회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경험을 회피하려는 전

략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여 매개변인으로 경험회피를 고려하였다.

경험회피(experiential avoidance)란 수용전념치료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고통스러

운 정서, 신체적 감각, 사고, 기억 등 개인이 원하지 않는 내적 경험을 과도하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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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회피하거나 분리 및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시도이다

(Hayes, Strosahl, & Wilson, 1999). 경험회피는 고통스러운 내부 경험의 영향을 최

소화하려는 노력이지만, 이러한 회피가 지속될수록 오히려 부정적 경험에 대한 불

안과 불편함이 높아지게 된다(Eifert & Forsyth, 2005). 이와 관련하여 Hayes 등

(2004)은 부정적인 경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부정적으

로 평가하고 회피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심리적 부적응을 발생시킨다

고 하였다(허재홍, 오충광, 2014). 유성진(2010)도 특정한 기질로 인해 발생하는 주

관적 경험 내용이나 형태 자체보다 그 경험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

고, 불편한 경험을 적절히 다루지 못할 때는 역기능적인 심리 장애로 발전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SCT는 자기조직화의 어려움 및 문제 해결 능력 결핍을 유

의미하게 예측하므로(Barkley, 2013; Wood et al., 2017) SCT 성향으로 인해 우울

증상, 학업 및 사회적 기능상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개인은 이러한 내적 경험을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이 원치 않는 경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정서적인 불편감을 일시적

으로 감소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되풀이되게 하여 오히려 악화시키

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Hayes et al., 2004).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외상을 경험한 경우 자신

의 내적 경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았고(Gratz, Bornovalova, Delany-Brumsey,

Nick, & Lejuez, 2007), 경험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다(Kring & Bachorowski, 1999). 또한 경험을 회피하고 통제하는데

신체적, 심리적 에너지를 사용하느라 자신이 당면한 상황과의 접촉을 감소하게 되

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방해한다(이진숙, 현명호, 2012; Muraven, Tice, &

Baumeister, 1998). 뿐만 아니라 경험회피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적응적인 행동을

학습할 기회를 방해하고(김민찬, 2015), 다른 사람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Erbes, Polusny, MacDermid, & Compton, 2008). 이처럼

경험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의 범위가 확장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

는 대학교 환경 내에서도 부적응적인 모습이나 관계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고 볼 수 있다. 즉, 경험회피가 대학생활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매개변인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주목하였다. 기

존에는 주로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되었으나 ‘중독’이라는 개

념이 과도하게 병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홍지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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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과의존으로 통계 명칭이 변경되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기존 스마

트폰 중독 연구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연구와 동일하다 보기 때문에(고광혁, 2018)

본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

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특히 대학생 시기는 중, 고등학생 때에 비하면 성인으로서의 자율성을 인정받게 되

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훨씬 쉬운 환경이므로(전호선, 장승옥, 2014) 이러한 조건

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부추기게 된다고 보았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

을 미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인관계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대인관계

욕구가 좌절된 학생은 스마트폰을 더욱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불안감과 외로움을

잊으려고 하였다(백준호, 서미아, 2023). 또한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장성화, 지명

원, 이주연, 2021), 오프라인 관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라

는 매체를 통해 가상의 관계에 몰입하려고 하였다(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 송

인한, 권세원, 김성은, 2014). 이처럼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수록 대인관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는 꾸준하게 진행되어왔으나,

SCT 성향과 관련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

구를 통해, 대학생의 SCT 성향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았다. 먼저, SCT는 다른 정신병리학 차원보다 백일몽(daydream)과 과제와 관

련 없는 사고 형태인 과도한 딴생각(mind-wandering)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Fredrick et al., 2020). 특히 딴생각은 부주의와 관련이 있으며, 다른 생각에 잠기

거나 정신이 흩어지는 상태일 때 스마트폰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딴생각

이 스마트폰 사용 장애와 관련성이 높고 스마트폰 사용 장애를 촉발할 수 있는 요

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Müller, Sindermann, Rozgonjuk, & Montag, 2021)를 고려

해 볼 때 SCT 성향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증가시키는 변수로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대생과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SCT의 나른함,

부주의, 백일몽 증상이 인터넷 중독 및 인터넷 게임 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SCT 증상이 인터넷 중독과 같은 행위중독에 더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다고 보고하였다(A. Gul & H. Gul, 2023). 따라서, SCT 성향이 높을수록 사

회적 고립 및 위축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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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SCT 성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

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은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유

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고기숙, 2015; 김경호, 2018; 주석진, 2015).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었고, 학교생활 적응과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현석, 이현경, 하정철,

2012). 스마트폰 과의존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하위요인을 살펴본 결과

내성과 금단현상이 클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낮았고, 다음으로 일상생활적응과

가상세계지향성 순으로 나타났다(정병일, 백상욱,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

마트폰 과의존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

였다. 종합하면, 백일몽과 딴생각과 같은 SCT 성향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증가시키

는 것과 관련이 있고, 내재화된 행동 문제와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 및 위축됨을 겪

을수록 관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할수록 대학생활 적응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즉,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스마트폰

과의존이 매개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인 경험회피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험회피를 하는 것은 부정 정서를 근본적으로 해소

할 수 없으므로 물질을 통해 만족감을 얻으려는 중독에 빠져들게 되고(장문선, 박

기쁨, 정성훈, 우상우, 2011), 높은 수준의 경험회피는 중독과 같은 문제행동을 예측

하는 중요 변인임이 밝혀졌다(Kingston, Clarke, & Remington, 2010). 경험회피는

약물이나 알코올과 같은 물질뿐만 아니라(박연주, 박기환, 2019) 행위중독에 해당하

는 인터넷 중독, SNS 중독, 스마트폰 중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적인 회피가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과 관련이 높았으며(Wall, Pearce, &

McGuire, 2011), 현실에서의 불편한 내적 경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클수록 SNS 중

독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성요안나, 현명호, 2016). 최근에는 SNS의 주요 사용기

기가 스마트폰으로 이동하였기에 경험회피와 스마트폰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경험회피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서은진,

2020). 또한, 경험회피와 정서조절곤란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쉽

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원진, 2018),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스마트폰 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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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경로에서 경험회피가 완전매개하여 경험회피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적인 관

련을 보였다(김미경, 양난미, 2022). 따라서,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

계에서 경험회피, 스마트폰 과의존이 각각 매개효과를 지니면서도 두 변인이 순차

적으로 매개효과를 지닐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SCT 성향은 ADHD와는 다른 주의력 문제를 보이는

변인으로 건강한 성장과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생 시기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심리적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경험

회피, 스마트폰 과의존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서 SCT 성향을 보이는 대학생이 호소하는 대학생활적응 문제와 관련

한 중요한 이론적 방향과 보충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상담 개입에의 기초적

인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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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굼뜬 인지적 속도(SCT) 성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

는 영향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1. 다차원적 경험회피는 대학생의 굼뜬 인지적 속도(SCT) 성향과 대학

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스마트폰 과의존은 대학생의 굼뜬 인지적 속도(SCT) 성향과 대학생

활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굼뜬 인지적 속도(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와 스마트폰 과의존은 순차적 매개효과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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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

1. SCT

굼뜬 인지적 속도(Sluggish Cognitive Tempo: SCT)는 굼뜬 정보처리, 느린 행동

및 사고, 불규칙한 각성, 백일몽, 비연속적인 사고나 혼란, 졸려 보임과 같은 특징

을 보이는 일종의 주의력 결핍 증상군이다(Becker & Barkely, 2018; Lee, Burns,

Snell, & McBurnett, 2014).

SCT가 임상적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

람 제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thed: DSM-5)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진단기준은 없다. 그러나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하위유형 중에서

과잉행동-충동성을 동반하지 않는 순수한 주의력 결핍 우세형의 타당도 문제를 검

증하여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SCT와 관련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

다(이소연, 2014; Barkley, 2013; Barkley, 2018; Becker, 2013; Becker, Burns, &

Willcutt, 2015).

초기의 SCT는 아동 및 청소년 심리치료 분야에서 아동 행동 평가 척도의 주의

력 결핍 요인에 포함되어 있었고(Quay & Quay, 1965), 이후에는 과잉행동 및 충동

성을 나타내지 않는 ADHD 하위유형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시되

었다. SCT의 증상으로 알려진 느린 정보검색과 처리, 과소 각성, 그리고 기억과 주

의력에서의 약간의 어려움 등이 ADHD의 하위유형인 과잉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유형(ADD/noH)과 과잉행동을 동반한 주의력 결핍 유형(ADD/H)을 구분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이소연, 2014; Barkley, DuPaul, & McMurray, 1990;

Lahey, Schaughency, Frame, & Strauss, 1985). 그러나 SCT 증상의 특성은

ADHD 주의력 결핍 하위유형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SCT

증상과 ADHD 주의력 결핍 하위유형은 우울과 불안의 관계처럼, 동반이환 되거나

혼재될 가능성이 있어 SCT 증상과 ADHD 주의력 결핍 하위유형도 공병률이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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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독립된 장애일 가능성이 시사되었다(Barkley, 2013). 이후 선행연구들을 통해

ADHD 주의력 결핍 하위요인과는 다른 별개의 요인이 탐색되면서 SCT는 ADHD

와는 구별되는 증후군이라고 규명되었다(이소연, 2014; Barkely, 2012; Barkely,

2013; Bauermeister et al., 2012; Becker et al., 2014a; Becker et al., 2016; Garner,

Marceaux, Mrug, Patterson, & Hodgens, 2010; Lee et al., 2014, McBurnett et al.,

2014; Penny, Waschbusch, Klein, Corkum, & Eskes, 2009; Willcutt et al., 2014).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및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SCT 메타

연구에서 총 73편의 SCT 관련 논문을 분석하였을 때 SCT가 내적 타당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Becker et al., 2016). 또한 SCT가 ADHD의 주의력 결

핍 유형과 과잉행동-충동성 유형 중에서 주의력 결핍 유형과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나지만,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독립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결론이 제시

되었다(Barkely, 2012; Barkely, 2013; Becker et al., 2014a; Lee et al., 2014;

McBurnett et al., 2014). 한편 일반 대학생 중에서 SCT 증상을 심각하게 보고한

임상 비율은 높았으나, ADHD 증상과 우울/불안, 수면의 질, 약물 남용 등을 제외

하고 SCT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유병률이 매우 낮게 나타난 연구에서는 SCT를 독

립된 장애라기보다 여러 정신병리 이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거나 혹은 여러 정신

병리 사이에 걸쳐 있는 ‘증후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하였다(정희아,

2022; Lovett, Wood, & Lewandowski, 2021). 그러나 SCT가 ADHD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 장애와 공존하고, 문제행동 및 기능의 손상에 대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검증되고 있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SCT는 ADHD의 주의

력 결핍을 통제한 후에도 불안 및 우울, 사회적 기능에 일관되게 어려움을 보이며

(Barkley, 2013; Becker et al., 2014a; Becker et al., 2016; Leopold et al., 2016),

SCT가 일상생활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Becker et al., 2022)

가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SCT라는 용어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인지 이탈 증후군(Cognitive Disengagement Syndrome:

CDS)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Becker et al., 2023),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SCT 성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앞서 언

급한 SCT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SCT 성향이 기능상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듯 독립된 SCT 성향에 대한 타당도가 입증된 이후 아동, 청소년, 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SCT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SCT



- 12 -

성향이 높은 아동은 컴퓨터 채팅룸 실험에서 적은 대화 반응, 미묘한 사회적 단서

에 대한 인식 부족, 대화에 대한 기억 부족, 적은 적대적 반응이 나타났다(Mikami

et al., 2007), 한편, 행동조절장애는 덜 관찰되고(Becker, Marshall, & McBurnett,

2014b), 리더십 수준이 낮고, 관계에서의 공격성이나 적대적 반항 행동 문제가 적었

다(Barkley, 2013; Burns, Servera, Bernad, Carrillo, & Cardo, 2013; Marshall,

Evans, Eiraldi, Becker, & Power, 2014). 이로 인해 SCT 성향이 높은 아동들은 다

른 아동들에 비해 사회적 위축이나 고립에서의 문제점이 더 많이 나타났고, 이는

부모나 교사의 보고뿐만이 아니라 연구자가 직접 관찰한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보

고되었다. 반면, ADHD를 가진 아동들은 또래의 거절이나 배척을 유발하는 공격적

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 어떤 증상이 선행되었고, 어떤 증상이 이에 따

라 파생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SCT 성향이 ADHD와는 다

른 사회적 행동 문제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이소연, 2014; Willcutt et al.,

201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CT 연구에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충동성, 실행기능,

우울, 불안 등의 증상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ADHD, 우울, 불안 증상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상황에서도 SCT 성향이 학

업적 및 사회적 어려움과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SCT의 임상

적 유용성이 확인되었다(Barkley, 2012; Becker et al., 2014a; Lee et al., 2014).

Leopold 등(2016)의 연구에서 SCT 성향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

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대학생에게서 SCT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권은수, 2019). 성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SCT 성향이 높을수록 관계를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대인관계 기술을 손상시키는 등 사회적 기능의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Barkley 2012; Flannery et al., 2016; Kirk, 2018; Miller, 2020). 대학

생의 SCT 성향과 다른 장애들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 SCT 성향은 적응 문

제 및 기능적 손상과 관련이 있었으며(Barkley, 2014; Becker et al., 2018), 더 나아

가 외로움 증가, 사회적 철회, 불안 및 우울의 증가, 자아존중감 저하, 감정 조절의

어려움 및 자살위험 등과도 연관이 있었다(Becker et al., 2016). 또한 SCT 성향이

대학생의 전반적인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ing)과 관련하여 학업 생활, 직업,

재정 관리, 낯선 사람 및 친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 자기관리에 대하여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lannery et al., 2017; Leikauf & Solant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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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et al., 2017).

이처럼 SCT 성향이 ADHD와는 구분되는 증상과 기능상의 어려움을 보이기 때

문에 SCT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SCT 성향이 아동기

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을 때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 발달 단계 사이에 있는 대학생은 학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스스로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SCT 성향의 특징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

SCT 성향으로 인한 기능상에서의 어려움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는

실행기능과 학업적 기능, 또래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기능에서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능과 학업적 기능을 위주로 연구되어

왔는데 SCT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능이 낮아 사회적 어려움이 높게 나타나며

(Becker et al., 2016), 일반적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고립 및 위축의 문제와 연관되

어 있다(이소연, 2014; Becker & Langberg, 2013; Becker et al., 2014a; Burns et

al., 2013; Capdevila-Brophy et al., 2014). 이는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충동 증상이 통계적으로 통제될 때 특히 사회적 철회와 같은 사회적 관계 문제 등

에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우울 및 불안 증상을 통제한 후에도 SCT 성향은 사회적

고립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cker et al., 2014a; Mikami et al., 2007;

Willcutt et al., 2014).

SCT 성향과 학업적 기능과의 관계를 검증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적 기능

상의 어려움과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Becker & Langberg, 2013;

Becker, Luebbe, & Joyce, 2015; Belmar, Servera, Becker, & Burns, 2017; Carlson

& Mann, 2002; Watabe, Owens, Evans, & Brandt, 2014)와 SCT 성향이 학업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auermeister et al., 2012; Becker, Luebbe, et al.,

2015; Langberg, Becker, & Dvorsky, 2014)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하지

만 SCT 성향과 학업적 기능과의 관계 연구를 종합해 본 메타 연구에서는 SCT 성

향이 학업적 기능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cker et al.,

2016), 이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학업적 기능에 대한 영향을 검증해야 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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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더불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Wood, Lewandowski, Lovett, &

Antshel, 2020)에서 SCT 성향이 높은 학생들이 기능 장애, 미루기, 시간 관리 등에

서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수면과 건강 문제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

는 것을 통해 SCT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이 더 부정적인 삶의 방식을 보고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편의 연구를 통해 SCT 성향은 시간이 지남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

증되어 발달적인 안정성이 규명되었을 뿐 아니라(del Mar Bernad, Servera,

Becker, & Burns, 2016) SCT 성향이 사회적 기능과 학업적 기능에서의 어려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요인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과도

기에 속하는 시기에 외부의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며 성장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최송미(2001)는 개인이 주변 환경과 능동적

상호작용하는 것을 적응이라 하였고, 대학생의 적응은 이후 성인기의 성공적 생활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서혜진, 2016). 따라서 높

은 SCT 성향은 학업적 요소와 사회·정서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역량을 습득하

고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발달을 증진할 수 있는 대학 생활

에서의 적응에도(이지언, 정익중, 백종림 2014; Durlak, Weissberg, Dymnicki,

Taylor, & Schellinger, 2011)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이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학에서의 적

응이다(이지선, 2010).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

로서, 개인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인생 목표를 수립하고 향후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자기계발 등이 동시에 이루어진다(임윤서, 심태은, 이

송이, 2015; 정혜원, 2023). 대학이라는 환경도 이전까지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새로

운 상황이며 학업적으로나 학업 외적으로나 초·중·고등학교 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

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을 부여받는 시기이다(서정희, 2012; 장다혜, 2015).

이처럼 대학생활 적응이란 적응에서 고려되는 요소를 대학생과 대학환경으로 구

체화한 것이며,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개인들이 대학이라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 안

에서 학업, 대인관계, 정서적 측면의 대학생활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반응을

의미한다(Lazarus, 1976; 최선옥, 2017)

Erikson(1968)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였을 때 대학생은 대개 18세~24

세에 있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이며, 이 시기의 주요과업으로 자아정체감

형성과 독립성 고취와 사회적 적응을 꼽을 수 있다(김종운, 최미숙, 2013; 홍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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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러한 과도기적 시기에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대인관계 및

정서적, 신체적 측면에서 독립된 개체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공간인 대

학생활의 적응을 알아보는 것은 SCT 성향을 보이는 대학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활 적응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aker & Siryk(1984)는 대학 내에서

학업적,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여 본인이 속한 대학과

구성원들에 대해 애착과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은이, 박용한

(2009)은 대학생들이 대학 내의 환경과 구성원이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

으로 대학 생활을 영위하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과정 및 결과를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상태라고 보았고, 박영민, 석창훈(2021)은 대학환경 간의 상호작

용에 의해서 대학생이 학업, 진로 및 사회진출, 대인관계, 정서 및 사회적 측면 등

에 영향을 주고받는 다차원적 현상이라고 하였다(정혜원, 2023).

이와 같이 대학은 학업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곳일뿐더러 학생들이 졸업 이후 독

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방면에서의 기

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돕는 곳이다(서란, 2014; 홍승현, 2020). 대인관계의 확장,

자아정체감 형성, 과업 수행 등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도전은 대학생의 사회화 과

정에도 매우 큰 영향력을 갖는다. 가족이나 또래 중심의 제한된 관계에서 벗어나

마주하는 관계가 확장되므로 다른 어느 시기보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

은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이며(정윤미, 2016),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수록 개인

은 자신의 욕구를 현실적으로 잘 충족시켜나감으로서(박훌륭, 2020) 이 시기에 필

요한 발달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대학생 시기의 학

교적응은 향후 성인기의 발달과 이후 삶의 적응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CT 성향을 보이는 대학생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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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학생 SCT 성향과 다차원적 경험회피, 대학생활적응

1. 다차원적 경험회피

경험회피(experiential avoidance)는 수용-전념치료(Acceptance-Commitment

Therapy: ACT)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수용(acceptance)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용

전념치료에서 개인이 경험한 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함을 보여주

는 핵심적 개념이다. 수용은 순간 자신에게 드는 감정이나 생각, 신체 반응, 기억

또는 행동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반대 개념인 경험회피는 고통스러

운 감정, 신체 감각, 생각 등 원하지 않는 다양한 내적 경험을 할 때 개인이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회피, 분리, 억제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Hayes, Strosahl, & Wilson, 1999). Hayes 등(1999)은 경험회피의 개념을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하였는데, (1) 원치 않는 사적 경험, 즉 생각, 느낌, 기억 및 감각에 대

해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 (2) 사적 사건에 대해 기꺼이 경험하기

를 거부함, (3) 사적 사건을 통제 또는 회피하려는 노력으로 보았다(Hayes, 1994;

김보경, 안현의, 2016). 즉,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서, 사고, 신체 감각, 기억 등을

내적 경험으로 받아들일 때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기꺼이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발생시키는 빈도나 형태, 맥락 등을 바꾸어 상황과의 접

촉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통제하려 하거나 회피하려고 애쓰는 과정을 말한다

(Hayes et al., 2004).

이때 부정적인 경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적 경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경험을 회피하고 통제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심리

적 부적응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Hayes, 2004; 허재홍, 오충광, 2014). 자신이

원치 않는 경험을 회피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정서적인 불편감을 줄일 수 있으나,

Hayes 등(1996)은 개인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악화된다고 보았다. 즉, 부정 정서에 빠지지 않기 위해 회피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 정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더 깊

은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경험회피는 심리적 부적응과 일관된 정적 상관관계를 시

사하고 있다. 경험회피는 행동적 회피 및 반복적 거리두기와 높은 상관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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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이훈진, 2007), 우울 및 불안, 피해사고 등의 심리적 증상과는 정적상관으로,

자존감 및 삶의 만족도와는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다(이훈진, 2009; 문현미, 2006). 경

험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게 되며(Kring &

Bachorowski, 1999), 긍정적 정서는 낮고 부정적 정서와 정서적 소외감은 높게 경

험하여 대인관계 기능에도 영향을 주었다(Gross & John, 2003). 또한 개인이 원하

지 않는 장소나 상황 등을 피하려 함으로써 현재의 경험과 접촉하지 못하기 때문

에 부적응적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Hayes et al., 1996), 경험을 회피하고

통제하는데 신체적, 심리적 에너지를 소진하느라 근본적인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

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Muraven, Tice, & Baumeister, 1998). 이처럼 경험을 회피

하는 데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며, 대인관계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Wilson & Murrell, 2004;, Gross &

John, 2003).

이러한 경험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Hayes 등(2004)은 심리적 유연성과 경험회피

를 측정하는 수용-행동 질문지(Acceptance-Action Questionnaire: AAQ)를 개발하

였고, Bond 등(2011)이 AAQ 문항의 가독성과 내적 일치도를 보완하여 수용-행동

질문지 Ⅱ(Acceptance-Action Questionnaire-Ⅱ: AAQ-Ⅱ)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AAQ-Ⅱ에서 경험회피를 심리적 비유연성이라는 단일요인에 근거하여 측정하는

방식은 구체적인 하위요소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박모란, 유성은, 2014),

AAQ-Ⅱ가 신경증과 부정정서에 높은 상관을 보여 변별타당도와 구인타당도에 대

한 문제도 제기되었다(Gámez, Chmielewski, Kotov, Ruggero, & Watson, 2011).

이에 Gámez 등(2011)은 AAQ-Ⅱ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경험회피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심리적 개념이라는 점에 기반하여(Hayes et al.,

2004; Kashdan & Kane, 2011) 고통혐오, 고통감내, 억압/부인, 지연행동, 회피행동,

주의분산/억제의 여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경험회피 척도

(Multidimensional Experiential Avoidance Questionnaire: MEAQ)를 개발하였다(이

주연, 유성은, 201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고통혐오(distress aversion)는

경험이론(Perls, Heff erline, & Goodman, 1951)을 바탕으로 정서적인 고통을 거부

하는 태도를 측정한다. 두 번째, 고통감내(distress endurance)는 인지행동치료의 수

용전념치료(Hayes et al., 2004)를 바탕으로 고통이 있더라도 이를 견디고 자신의 목

표나 가치에 전념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세 번째, 억압/부인(repression/denial)

은 정신역동이론(Cramer, 1998)을 바탕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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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을 측정한다. 네 번째, 지연행동(procrastination)은 기본

성격이론들(John & Srivastava, 1999)을 바탕으로 불쾌하거나 자신을 불편하게 하

는 일을 미루는 행동을 측정한다. 다섯 번째, 회피행동(behavioral avoidance)은 행

동이론(Moos & Schaefer, 1993)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행동적

인 노력으로 문제상황을 대처하는 외현적인 대처 행동을 측정한다. 여섯 번째, 주

의분산/억제(distraction/suppression)는 실험적 연구(Wegner & Zanakos, 1994)를

바탕으로 고통스러운 생각을 의도적으로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요인이다.

2. 대학생 SCT 성향과 다차원적 경험회피, 대학생활적응

느린 행동 및 사고, 백일몽, 불규칙한 각성으로 일종의 주의력 문제를 보이는

SCT 성향은 우울 및 불안이나 감정 조절 어려움 등의 내재화 증상과 높은 관련성

을 보인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신은빈, 이장한, 2019; 조영경, 하은혜, 2019;

Barkley, 2012; Barkley, 2013; Bauermeister et al., 2012; Becker & Langberg,

2013). SCT 성향이 높을수록 또래에 대한 반항 장애보다는 우울장애가 많이 나타

났고(Burns et al., 2013),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은 낮았다(조영경, 하은혜,

2019; Marshall et al., 2014). 아동·청소년 행동을 검증한 연구에서는 SCT 성향이

높을수록 심리적 행복감, 자율성 및 부모 관계, 또래 및 사회적 지지가 낮게 나타

났고, 몽롱함, 느린 행동과 사고 등의 SCT 성향은 사회적 철수 및 고립 문제를 유

발했다(Sadeghi-Bahmani et al., 2022). 또한 SCT 성향을 보이는 초등학생은 작업

기억 점수가 낮고(Camprodon-Rosanas et al., 2020), SCT 아동 임상집단 연구에서

는 이해, 기호쓰기 소검사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낮았으며, 이는 사회적 환경과 관

습적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했다(정희아, 2022; Callan, Shepler, Justice, & Oliver, 2020). SCT 성향이 보

이는 사회적 철수는 내재화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으며, 이는 SCT의 독특한 징

후일 수 있다고 보았다(Marshall et al., 2013). 이러한 사회적 어려움은 주로 철수,

고립 및 사회적 상황에서의 낮은 주도성에 의한 것이며(Becker, Garner, Tamm,

Antonini, & Epstein, 2019), SCT 성향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래에 의해

무시받는 상황이 지속되거나 또래 집단에서 자신을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



- 19 -

로 나타났다(Becker et al., 2014).

이렇듯 SCT 성향은 학업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Bauermeister et al.,

2012; Becker, Luebbe, et al., 2015; Langberg, Becker, & Dvorsky, 2014), 내재화

증상과도 관련성이 높으며(Becker et al., 2016), 낮은 사회적 기능은 사회적 상황에

서의 철수로 이어진다고 여겨진다(Becker & Langberg, 2013; Becker et al.,

2014a). 또한, SCT 성향이 외부 상황에서 순응적으로 보일 수 있고, 가시적으로 관

찰되기가 어려우므로(Becker et al., 2014a; Becker et al., 2014b) 적절한 시기에 개

입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SCT 성향으로 인해 겪는 기능적 어려움이 후기 청소년

기 및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SCT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고(Leopold et al., 2016),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CT 성향이 높을수록 관련 병리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학

교 환경의 요구에 의해서도 발현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Leopold et al., 2016).

요컨대 SCT 성향이 높을 경우 아동·청소년기에 부모와 교사, 또래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이후 대학

생이 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험을 회피하고 거부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측해볼 수 있겠다. 즉 SCT 요인이 유아기에서부터 성인기까지 시간이 지남에

도 변하지 않으므로(del Mar Bernad et al., 2016; Leopold et al., 2016), SCT 성향

이 있는 개인은 아동 및 청소년기부터 우울 증상, 학업 및 사회적 기능상에서 부정

적인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에 정서적 독립과 사회적 적응의 발달과업이 주어지는

과도기적 시기(김종운, 최미숙, 2013)에 SCT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경험을 수용하기보다 회피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대학생활 적응

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SCT의 증상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에 대해 부

정적으로 예측하고(Beck, 2005), 행동을 억제하는 수준이 높아졌다(Hundt,

Nelson-Gray, Kimbrel, Mitchell, & Kwapil, 2007).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사적 사건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았다(정혜진, 2014). 이처럼 관계에서 거부나 무시 받은

경험은 수용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거나

부적응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게 되며(이규미, 구자영, 김은정, 이시형, 2001), 이러한

대처는 초기 성인기가 되어서도 지속될 수 있다(안지영, 김종남, 2017). 사회적 고

립을 극복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은 사회적 회피 성향을 많이 갖게 되어 성인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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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성장이나 성격 발달에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윤명숙, 송행숙, 2011; Asher & Coie, 1990; Connolly, Pepler, Craig, &

Tarada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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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학생 SCT 성향과 스마트폰 과의존, 대학생활적응

1.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은 PC와 같은 고기능의 범용 운영체제(OS)로 구성되어 다양한 모바일

앱(Mobile App)을 자유롭게 설치, 동작시킬 수 있는 고기능 휴대폰을 의미한다(한

국정보화진흥원, 2016). 스마트폰은 전화나 문자는 물론이고,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

저, SNS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대로 설치하여 사

용할 수 있다(이순례, 김형수, 2022). 스마트폰으로 개인마다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

게 찾을 수 있고, SNS 등을 통해 사람들과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게임과

동영상 시청, 독서 등을 하는 데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이혜인, 배영, 2011). 이

처럼 스마트폰 기능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사용 연령

층이 유아에서 노년층까지 대중화되었다(이은영, 2018; 배성만, 고영삼, 2017). ‘인터

넷 이용 실태조사’에서는 2016년 대비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이 5.6%가 증가하여

91.5%로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였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스마트폰이 이렇게 우리 생활의 큰 일부가 된 만큼이

나 그 부작용 또한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군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은 14.2%에서 2016년은 17.8%, 2021년 24.2%로 꾸준하

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 중 10대 중후반과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과의존 비중

이 현저하게 높았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이처럼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스마트폰 과의

존 양상이 높아지는 것(오송석, 정현용, 2021)은 역기능적인 문제의 과도한 사용과

중독에 대한 우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중독이란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특정 물질이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몰입하여 일상적 삶을 위

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박승현, 2021; Orford, 2001). 중독은 크게 물

질중독과 행위중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스마트폰 중독은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가

장 대표적인 행위중독에 해당하고(Goel, Pathak, Sharma, & Vaish, 2012), 이는 외

부로부터 다른 물질이 투여되지 않아도 특정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뇌의 도파민



- 22 -

보상체계에 영향을 주어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권예진, 2022; 김유현,

김유미, 2018).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은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스

마트폰 중독이라 정의하였고, 이를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내성, 금단의 4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김학범(2013)은 스마트폰 중독을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으로 인해 내성과 금단현상이 나타나거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현상이라 보았고, 최은미(2015)는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강희양과 박창호(2012)는 과도하게 스마트폰에 몰입함으로써

나타나는 초조, 불안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라고 정의하였고, 이태영과 송병

호(2017)는 스마트폰에 대한 지나친 몰두와 의존하는 상태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며

예방하고 치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중독‘이

라는 개념이 과도하게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고(홍지혜, 2013), 병리적 현상을 포함하고 있는 ’중독‘ 용어를 보편적인 스마트

폰 사용자까지 지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김은영, 임신일, 2014). 스

마트폰 중독 관련 연구가 축적되면서 2016년 5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용어 대신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완화된 용어로 통계명칭을 변경하

였다. 따라서 기존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연구와 동일하

다고 보고 있으므로(고광혁, 2018),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직업별 스마트폰 과의

존 위험군 현황에서 상위 3개 직업 안에 대학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가장 높

은 33.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대학생은 성인으로서의 자율성을 인정받아

중, 고등학생 시기에 비해 학교나 가정에서 제약을 많이 받지 않게 되고, 시간적으

로나 물리적으로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사용하기 훨씬 쉬운 환경에 속해 있다(전

호선, 장승옥, 2014). 전 연령대 중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가장 높은 청소년층 또

한 머지않아 20대 성인군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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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 SCT 성향과 스마트폰 과의존, 대학생활적응

SCT는 ’과도한 백일몽‘, ’행동이나 생각이 느린‘, ’멍한‘, ’에너지가 부족한‘, ’졸려

보이는‘과 같은 증상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SCT 성향이 높은 개인은 내재화

증상 및 사회적 영역에서의 어려움과 관련이 높게 나타났다(Becker et al., 2016).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실 연구에서도 SCT 아동은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

나 대화에 반응하는 내용이 적었으며, 미묘한 사회적 단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

한 모습이 관찰되었고(Mikami et al., 2007), 이에 SCT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

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SCT 증상은 사회적으

로 고립 및 위축의 문제와 관련이 높고(Becker & Langberg, 2013), 또래 관계 내

에서 주도권이 낮은 편이며, 대화나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하여 사회적 철회와 억

제 등의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Becker, 2017; Becker et al., 2014a;

Willcutt et al., 2014).

이와 같이 대인관계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고립감과 불안감이 증진되면서

대인관계 욕구가 좌절되는 경우 스마트폰을 더욱 과도하게 사용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불안감과 외로움을 잊으려고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백준호, 서미아, 2023).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 오프라인 관계에서 위축되어 만족

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라는 매체를 통해 가상의 관계에 몰입하게 되

었다(박지영 등, 2012; 송인한 등, 2014).

따라서 SCT 성향이 높다면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이는 SCT 증상이 화면 시청 시간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라고 밝힌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즉, SCT 성향은 휴대폰, 텔레비전, 태블릿, 디지털 게임 등의

화면을 시청하는 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이는 SCT 증상으로 인해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화면을 통해 사회적 불안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개

인의 사회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화면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Gözpınar & Görmez, 2022).

또한, SCT 증상은 다른 정신병리학 차원보다 백일몽(daydream)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고, 과제와 관련 없는 사고 형태인 과도한 딴생각(mind-wandering)과 숙

고 및 자책 반추(rumination)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Fredrick et al., 2020). 이

러한 딴생각은 부주의와 관련이 있으며, 다른 생각에 잠기거나 정신이 흩어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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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 때 스마트폰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딴생각은 스마트폰 사용 장애와

관련성이 높고 스마트폰 사용 장애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

(Müller et al., 2021)를 고려해 볼 때 SCT 성향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증가시키는

변수로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대생과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SCT의 나른함, 부주의, 백일몽 증상이 인터넷 중독 및 인터넷 게임

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CT 증상이 인터넷 중독과 같은 행

위중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A. Gul & H. Gul, 2023).

종합하면 SCT 증상은 내재화된 행동 문제와 사회적 철수와 관련성이 높으며 백

일몽과 딴생각과 같은 SCT 특성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CT 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추론하는 바이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스

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장시간 바라보면 눈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안구건조증 및 시

력 약화 등이 발생한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로 인해 뇌세포

손상과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할 수 있고, 손목터널 증후군과 거북목 증후군 등의 신

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신호경, 이민석, 김흥국, 2011; 최용균, 2010). 또한 스

마트폰 사용 정도가 많을수록 수면의 질이 유의하게 낮아졌는데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력 및 기억력 감소에도 영향을 주어 학업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권민, 정민기, 권유찬, 2016). 심리적 문제로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할수록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김경호, 2016), 개인이

경험하고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운선, 김희영,

2018).

스마트폰 과의존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 적응과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최현석 등, 2012).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을수록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적어지므로 타인의 감

성을 이해하거나 혹은 자신의 감성을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정, 이종연, 2017).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사용 경험을 파악한 연

구(고기숙, 이면재, 김영은, 2012)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심한 불안과 답답함, 조급함을 느끼고 있었고, 수업 시간이나 시험 기

간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스마트폰에 의존되어 있었다. 또한 스마트

폰 과의존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불안정감 높아지고 친구 관계 및 사회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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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부적응 문제를 보였고(유승숙, 2015),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

졌다(고기숙, 2015; 김경호, 2018).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스마트폰 과의존

은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학업 및 대인관계에서의 문제가 나타나

는 등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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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대학생 SCT 성향과 다차원적 경험회피, 스마트폰 과의

존,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

와 스마트폰 과의존이 각각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다

차원적 경험회피와 스마트폰 과의존이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 경로를 함께 고려하

고자 하며, 다음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차원적 경험회피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선행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SCT 성향으로 인해 사회적 기능 및 학업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스스로 정서

를 조절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개인의 생각과 감각, 정서, 기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자신이 마주할 사건들을 경험하기를 꺼리고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Hayes, Stroshal, & Wilson, 1999).

경험회피는 개인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특정 경험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억

압하거나, 혹은 그 형태와 빈도를 바꾸려는 개인의 시도나 노력을 의미한다(Hayes

et al., 1996; Kashdan, Barrios, Forsyth, & Steger, 2006). 경험회피를 함으로써 자

신이 원하지 않는 불쾌한 정서를 통제할 수 있지만, 오히려 경험회피를 지속할수록

왜곡, 반추, 행동 회피 등의 부적절한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서 정서 조절

에 실패하거나 다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 있다(Hayes et al., 2004; 김환, 이훈진,

2007; 서은진, 2020).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경험회피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정 정서를 해소할 수 없고, 결국 이러한 부정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물질을 통해 만족감을 얻으려는 중독에 빠져들 수 있다(장문선 등, 2011). 즉, SCT

성향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서 고립 및 위축 등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적 경험을

한 개인은 자신의 내부 경험과 접촉하지 않으려 하거나 통제하려는 회피 전략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 결과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

으로 일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높은 수준의 경험회피는 중독과 같은 문제행동

을 직접적으로 예측한다고 나타난 바 있다(Kingston et al., 2010). 또한 SCT 증상

인 딴생각, 백일몽, 부주의 등은 인터넷 중독과 같은 행위중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A. Gul & H. Gul, 2023)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SCT 성향

을 가진 대학생일수록 자신의 경험을 회피하거나 통제하려는 경험회피를 통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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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독과 같은 부적응적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유추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험회피는 심리적 취약성 요인으로 중독을 예측하고 유지하게 하는 중

요한 변인이며, 국내·외에서 경험회피와 중독 간의 관계가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험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이나 행위중독과 같은 문제행

동을 예측하였고(장문선 등, 2011; Kingston et al, 2010), 약물과 같은 물질 남용이

나 음주 문제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박연주, 박기환, 2019; Batten & Hayes,

2005). 또한 경험회피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알코올 의존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며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연주, 신희천, 원성두, 한창우,

2013), 경험회피 경향성이 도박 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지속하게 하는 변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박정은, 2020; Riley, 2014).

물질뿐만 아니라 행위중독에 해당하는 인터넷 중독, SNS 중독, 스마트폰 중독

모두 경험회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인 회피가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과 관련이 높았으며(Wall et al., 2011), 경험회피가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

넷 중독 사이를 매개하며 경험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을 더 높인

다고 보고하였다(제현채, 김정규, 2014). 또한 현실에서의 불편한 정서나 내적 경험

을 회피하는 경향이 클수록 SNS 중독 경향성이 증가하였고(성요안나, 현명호

2016; Hormes, Kearns, & Timko, 2014), 다차원적 경험회피의 하위요소에서 억압

및 부인, 지연행동, 고통감내와 회피행동, 고통혐오 순으로 SNS 중독과 정적 상관

을 보였다(서재현, 2020).

한편,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이 부족한 개인은 일상에서 불쾌감과 긴장감을

느낄 것이고, 심리적 불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

트폰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강주연, 2012). 경험회피와 스마트폰 관련한

실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험회피와 정서조절곤란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스마

트폰 중독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원진, 2018),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경로에서 경험회피가 완전매개하며 경험회피가 스마트폰 과의

존에 정적인 관련을 보였다(김미경, 양난미, 2022). 서은진(2020)의 연구에서는 경험

회피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으며, 부정적 정서가 유

발되는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즉각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경험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부적응적 행동으로 이

어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경험회피와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계에서 경험회

피가 선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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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개인이 경험회피를 많이 할수록 스마트폰에

쉽게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SCT 증상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대학생은 자신의 내적 경험을 피하거나 거부하려는 경향성을

보일 것이고, 그러한 경험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도 높아질 수 있다

고 추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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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국내 온라인 리서치 기관(EMBRAIN)에 패널로 등록된 전국의 대학생

1, 2, 3학년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1>에 제시하였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분류 N %

성별
남성 174 49.7
여성 176 50.3
전체 350 100.0

최종학력
대학교(2, 3년제) 재학/휴학 54 15.4
대학교(4년제) 재학/휴학 296 84.6

전체 350 100.0

학년

1학년 122 34.9
2학년 123 35.1
3학년 105 30.0
전체 350 100.0

전공

인문계열 51 14.6
사회과학계열 35 10.0
자연과학계열 34 9.7
공학계열 106 30.3
예·체능 계열 47 13.4
사범계열 10 2.9
의·약학계열 6 1.7
보건계열 26 7.4
상경계열 30 8.6
기타 5 1.4
전체 350 100.0

스마트폰

사용시간

2시간 미만 10 2.9
2시간~3시간 미만 59 16.9
3시간~4시간 미만 74 21.1
4시간 이상 207 59.1
전체 3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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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측정 도구

1. 한국판 굼뜬 인지적 속도(SCT) 척도

굼뜬 인지적 속도(SCT)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Becker 등(2018)에서 성인용으로

타당화한 ACI(Adult Concentration Inventory)를 권은수(2019)가 한국판으로 번안

하여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굼뜬 인지적 속도(SCT) 척도를 사

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2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요인 1은 ‘졸림/백

일몽’요인으로 11문항, 요인 2는 ‘느림/굼뜸’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3=항상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증상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Becker 등(2018)이 남녀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된 굼뜬 인지적 속도(SCT) 척도의 전체 Cronbach’s ⍺ 신
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922이었고, 하위요인별

Cronbach’s ⍺ 신뢰도 계수는 졸림/백일몽 .905, 느림/굼뜸 ,792으로 나타났다.

<표 2> 굼뜬 인지적 속도(SCT) 척도 문항번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
졸림/백일몽 2, 3, 4, 5, 6, 7, 8, 9, 10, 11, 12 11 .905

느림/굼뜸 1, 13, 14 3 .792

전체 14 .922

2. 대학생활적응 척도 (SACQ)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1984)가 개발한 대학생활적

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현진원(1992)이

번안, 김효원(2005)이 총 64문항으로 수정하였고, 신지연(2014)이 유사 문항과 반복

되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다른 하위요인들과 중복된 대학환경 적응 요인을 제외

한 뒤 요인 분석을 통하여 총 25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장다혜(2015)가 일

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학업적 적응’ 7문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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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적응’ 5문항, ‘개인-정서적 적응’ 13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전체

문항 중 역채점 11문항을 역채점하여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도가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917이었고, 하위요인별

Cronbach’s ⍺ 신뢰도 계수는 학업적 적응 .761, 사회적 적응 .889, 개인-정서적 적

응 .901으로 나타났다.

<표 3> 대학생활적응 척도 문항번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
학업적 적응 8, 9, 14, 15, 18, 20*, 21 7 .761

사회적 적응 2, 4, 13, 22, 24 5 .889

개인-정서적

적응

1*, 3*, 5*, 6*, 7*, 10, 11*, 12*, 16*,

17*, 19, 23*, 25
13 .901

전체 25 .917

* 역채점 문항

3. 한국판 다차원적 경험회피 척도(K-MEAQ 24)

경험회피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Gámez 등(2011)이 개발한 다차원적 경

험회피 척도(Multidimensional Experiential Avoidance Questionnaire: MEAQ)를 박

모란, 유성은(2014)이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이주연과 유성은(2017)이 다차원적

구조를 유지하며 타당화한 후 단축형으로 개발한 한국판 다차원적 경험회피 척도

단축형(Brief Korean Version of the Multidimensional Experiential Avoidance

Questionnaire: K-MEAQ 24)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4문항이며, ‘고통혐오’ 4

문항, ‘고통감내’ 4문항, ‘억압/부인’ 4문항, ‘지연행동’ 4문항, ‘회피행동’ 4문항, ‘주의

분산/억제’ 4문항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6점 Likert 척도

(1=전혀 동의하지 않음, 6=전적으로 동의함)로 평정되며, 전체 문항 중 역채점 4문

항을 역채점하여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회피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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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835이었고, 하위요인별

Cronbach's ⍺ 신뢰도 계수는 고통혐오 .806, 고통감내 .791, 억압/부인 .742, 지연

행동 .861, 회피행동 .758, 주의분산/억제 .796으로 나타났다.

<표 4> 한국판 다차원적 경험회피 척도 문항번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
고통혐오 1, 7, 13, 19 4 .806

고통감내 2*, 8*, 14*, 20* 4 .791

억압/부인 3, 9, 15, 21 4 .742

지연행동 4, 10, 16, 22 4 .861

회피행동 5, 11, 17, 23 4 .758

주의분산/억제 6, 12, 18, 24 4 .796

전체 24 .835

* 역채점 문항

4.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척도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성인

용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자가진단 척도인 S-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

문항이며, ‘일상생활 장애’ 5문항, ‘가상세계 지향성’ 2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

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

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전체 문항 중 역채

점 3문항을 역채점하여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수의 범위는 15∼60점까지이며,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의 총점이

0점∼42점까지인 대상자를 일반사용자군으로, 42∼44점까지인 대상자를 잠재적위험

사용자군으로, 45점∼60점까지인 대상자를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한다. 한국정

보화진흥원(2011)의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Cronbach’ ⍺는 일상생활장애 .78, 가상세

계지향성 .56, 금단 .84, 내성 .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899이었고, 하위요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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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 신뢰도 계수는 일상생활 장애 .756, 가상세계지향성 .496, 금단 .792,

내성 .788으로 나타났다.

<표 5>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척도 문항번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
일상생활 장애 1, 5, 9, 12, 15* 5 .756

가상세계 지향성 2, 6 2 .496

금단 4*, 8, 11, 14 4 .792

내성 3, 7, 10*, 13 4 .788

전체 15 .899

* 역채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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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정보(7

문항), 굼뜬 인지적 속도 척도(14문항), 대학생활적응 척도(25문항), 스마트폰 과의

존 척도(15문항), 한국판 다차원적 경험회피 척도(24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

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2023년 8월 초에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업(EMBRAIN)을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EMBRAIN은 15년 동안 이어져 온 기업으로 국내 1,692,482명

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여 성비, 연령대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연

구 참여자들의 설문 응답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문지를 준비하

고 이를 연구자가 모의로 진행해본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

구 참여 의사를 지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목적과 비밀보장 등에 대

한 내용을 제시하였고, 연구 참여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대학생들만

연구에 참여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총 350명의 자료였다.

D.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경험

회피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27(IMB Co.,

Armonk, NY) 통계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 version 4.1(Hayes, 2017)

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27.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2) 각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를 활용한 내적 합치

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3) 대학생 SCT 성향과 경험회피, 스마트폰 과의존,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먼저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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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의 PROCESS Macro Model 4번으로 확인하

고, 다음으로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와 스마트폰 과의

존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6번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확인하기 위해 5,000개의 표본

을 설정하여 SPSS PROCESS Macro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

였다.

5)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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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A. 연구 대상자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문제를 검증하기에 앞서 연구의 주요 변인인 대학생 SCT 성향, 다차

원적 경험회피, 스마트폰 과의존, 대학생활적응의 일반적 경향과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측정 변인의 정규분포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

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SCT 성향의 평균은 12.86이며 다차원적 경험회피의 평균은 82.16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의 평균은 33.14이며, 대학생활적응의 평균은 84.42이다.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 이내로 자료가 정규 분포성에

대한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est, Finch, & Curran, 1995).

<표 6>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N = 350)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SCT 12.86 8.664 .784 .174

다차원적 경험회피 82.16 13.980 -.570 1.051

스마트폰 과의존 33.14 8.294 .017 -.293

대학생활적응 84.42 16.341 .050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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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관관계 분석

대학생 SCT 성향, 다차원적 경험회피, 스마트폰 과의존, 대학생활적응과 통제변

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 값을 계산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7>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수인 대학생 SCT 성향, 다차원적 경험회피, 스

마트폰 과의존,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SCT 성향은 경험회피(r = .534, p < .01)와 스마트폰 과의존(r = .554, p

< .01)과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대학생활적응(r = -.714,

p < .01)과의 관계에서 부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험회피는 스마트폰

과의존(r = .469, p < .01)과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대학

생활적응(r = -.502, p < .01)과의 관계에서는 부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대학생활적응(r = -.496, p < .01)과의 관계에서 부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7>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N = 350)

1 2 3 4

1. SCT 1

2. 다차원적 경험회피 .534** 1

3. 스마트폰 과의존 .554** .469** 1

4. 대학생활적응 -.715** -.502** -.496** 1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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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검

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우선, 대학생 SCT 성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본 각 경로의 유의성 검증 결과, 대학생 SCT 성향은 경험회피(β

= .534, t = 11.797,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대학생활적응(β = -.715, t = -14.395, p < .001)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회피는 대학생활적응(β = -.167, t = -3.847, p <

.001)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의 매개

효과 검증

경로 B se β t p LLCI ULCI

SCT ⟶ 경험회피 .862 .073 .534 11.797*** .000 .719 1.006

경험회피 ⟶ 대학생활적응 -.195 .051 -.167 -3.847*** .000 -.295 -.096

SCT ⟶ 대학생활적응 -1.180 .082 -.715 -14.395*** .000 -1.342 -1.019

*** p < .001

대학생 SCT 성향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다차원적 경험회피

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대학생 SCT 성

향이 다차원적 경험회피를 경유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이르는 경로의 부분 매개를

5,000번 반복 추출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표 9>에 제시

하였다.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는 p < .001(p = .000)이며 95%의 신뢰

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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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 사이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대학생 SCT 성향이 다차원적 경험회피를 경유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이

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B = -.169, CI [-.283 ~ -.064]). 즉, 대학

생 SCT 성향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며, 그 사이에서 다차원적 경

험회피가 매개효과를 나타났을 때에도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므로 모형의 변인들은 부분 매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 SCT 성향이 높을

수록 경험회피를 더 많이 하게 되어 대학생활적응을 어렵게 하는 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9>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의 간접

효과 Bootstrapping 결과

경로 Effect BootSE LLCI ULCI

총 효과 SCT ⟶ 대학생활적응 -1.349 .071 -1.488 -1.210

직접효과 SCT ⟶ 대학생활적응 -1.180 .082 -1.342 -1.019

간접효과 SCT ⟶ 경험회피 ⟶ 대학생활적응 -.169 .056 -.283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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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

대학생 SCT 성향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스마트폰 과의존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본 각 경로의 유의성 검증 결과,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학생 SCT 성향은 스마트폰 과의존(β = .554, t = 12.418,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β = -.715, t = -14.309, p

< .001)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대학생활적응(β = -.144, t = -3.243, p < .01)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

과 검증

경로 B se β t p LLCI ULCI

SCT ⟶ 스마트폰 .530 .043 .554 12.418*** .000 .446 .614

스마트폰 ⟶ 대학생활적응 -.284 .087 -.144 -3.243** .001 -.456 -.112

SCT ⟶ 대학생활적응 -1.198 .084 -.715 -14.309*** .000 -1.363 -1.034

** p < .01, *** p < .001

대학생 SCT 성향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스마트폰 과의존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대학생 SCT 성향이 스

마트폰 과의존을 경유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이르는 경로의 부분 매개를 5,000번 반

복 추출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는 p < .001(p = .000)이며 95%의 신뢰

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 사이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대학생 SCT 성향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경유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이르

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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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B = -.151, CI [-.265 ~ -.051]). 즉, 대

학생 SCT 성향은 직접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과의존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SCT 성향이 높은 대학생은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짐으로 인해 대학생활적응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간접효

과 Bootstrapping 결과

경로 Effect BootSE LLCI ULCI

총 효과 SCT ⟶ 대학생활적응 -1.349 .071 -1.488 -1.210

직접효과 SCT ⟶ 대학생활적응 -1.198 .084 -1.363 -1.034

간접효과
SCT ⟶ 스마트폰 과의존 ⟶ 

대학생활적응
-.151 .054 -.265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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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순차적 매개효과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와 스마트폰 과

의존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해 검

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대학생 SCT 성향은 경험회피(β = .534, t = 11.797, p < .001)와 스마트폰 과의

존(β = .425, t = 8.288, p < .001)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β = -.580, t = -12.264, p < .001)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경험회피는 스마트폰 과의존(β = .242, t = 4.723, p < .001)에 정적으

로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활적응(β = -.141, t = -3.163, p < .01)에 부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대학생활적응(β = -.109, t =

-2.407, p < .05)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와 스마

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 검증

B SE β t
95% 신뢰구간

LLCI ULCI

SCT ⟶ 경험회피 .862 .073 .534 11.797*** .719 1.006

SCT ⟶ 스마트폰 과의존 .407 .049 .425 8.288*** .310 .503

경험회피 ⟶ 스마트폰 과의존 .144 .030 .242 4.723*** .084 .203

SCT ⟶ 대학생활적응 -1.093 .089 -.580 -12.264*** -.1.268 -.918

경험회피 ⟶ 대학생활적응 -.165 .052 -.141 -3.163** -.267 -.062

스마트폰 과의존 ⟶ 대학생활적응 -.214 .089 -.109 -2.407* -.390 -.039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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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대학생 SCT 성향이 대학생활적응으로 가는 경로에서 다차원적 경험회

피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순차적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하기 위해 Bootstrapping

을 사용하였다. 경로의 부분매개를 5,000번 반복 추출하여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대학생 SCT 성향이 다차원적 경험회피를 통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효

과의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 = -.142, CL [-.260 ~ -.033]). 이는 SCT 성향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경험회피

수준이 높아져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것임을 의미한다.

대학생 SCT 성향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통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

의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

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 = -.087, CL

[-.185 ~ -.008]). 이는 SCT 성향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

아져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것임을 의미한다.

대학생 SCT 성향이 다차원적 경험회피와 스마트폰 과의존을 통하여 대학생활적

응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대학생 SCT 성향

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순차적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B = .027, CL [-.058 ~ -.003]).

본 순차적 매개모형에서는 대학생 SCT 성향에서 대학생활적응으로 가는 직접효

과가 유의하였으며, 다차원적 경험회피,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매개 변인들을 투

입함으로써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부분 매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와 스마트폰

과의존은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순차적 매개 모형이 검증되어 대학생 SCT 성향

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와 다차원적 경험회피와 스마트폰 과의존을 매개로

해서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SCT 성향이 높은 대학

생일수록 경험회피 수준이 높아지고, 경험회피 수준이 높아질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아져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모형의 경로

계수는 [그림 2]와 같다.

<표 13>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와 스마

트폰 과의존의 간접효과 Bootstrapp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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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B S.E
95% CI

LLCI ULCI

총 효과 SCT ⟶ 대학생활적응 -1.349 .071 -1.488 -1.210

직접효과 SCT ⟶ 대학생활적응 -1.093 .089 -1.268 -.918

간접효과

SCT ⟶ 경험회피 ⟶ 대학생활적응 -.142 .058 -.260 -.033

SCT ⟶ 스마트폰 과의존 ⟶ 대학생활적응 -.087 .045 -.185 -.008

SCT ⟶ 경험회피 ⟶ 스마트폰 과의존 ⟶ 
대학생활적응

-.027 .014 -.058 -.003

[그림 2]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순차적 매개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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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SCT 성향, 다차원적 경험회피, 스마트

폰 과의존,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와 스마트폰 과의존이 순차적으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더불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 중 SCT

성향, 다차원적 경험회피, 스마트폰 과의존을 검증함으로써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

의존의 예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SCT 성향과 다차원적 경험회피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대학생의 대학 생활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상담 접근 및 개입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관분석 결과 SCT 성향, 다차원적 경험회피, 스마트폰 과의존, 대학

생활적응은 서로 상호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SCT 성향은 다차원적 경

험회피와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대학생활적응과는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높은 수준의 경험회피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적 상

관을 보였고, 대학생활적응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과

의존과 대학생활적응은 부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측정 변인 간의 유

의미한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매개변수 간의 상관성 및 방향성이 파악되었으므로

순차적 매개모형을 검증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각각의 매개효과와 더불어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SCT 성향이 다차원적 경험회피를 매개로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매개변인인 다차원적 경험회피는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SCT 성향이 경험회피를 통하여 대학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뿐만 아니라 SCT 성향이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느린 행동 및 사고, 백일몽, 비연속적인 사고나 각

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SCT 성향이 높을수록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과업

을 수행하고 적절히 대처해나가는 것에 부적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SCT 성향이 학업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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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ermeister et al., 2012; Becker, Luebbe, et al., 2015; Becker et al., 2016;

Langberg et al., 2014)과 SCT 성향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전반적인 실행기능이 저

하되어 있고, 미루기와 같은 시간 관리 등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

난 연구 결과(Wood et al., 2020)를 지지한다. 이처럼 SCT 성향이 대학생활적응으

로 가는 경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차원적 경험회피를 통해서

도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SCT 성향과 대

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지

만, SCT 성향이 몰두 및 반성 반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Becker, Burns, Smith,

& Langberg, 2020; Fredrick et al., 2020), 반추를 많이 하는 사람은 행동적인 사회

적 회피와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oulds, Kandris, Starr, &

Wong, 2007). 반추의 하위유형 중 몰두를 많이 할수록 경험적 회피를 하게 될 가

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전선영, 김은정, 2013)를 통해 SCT 성향이 높을수록 경험

회피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SCT 성향이 사회적 철수

및 고립 문제를 유발하고(Sadeghi-Bahmani et al., 2022), 이렇게 관계에서 거부당

하거나 무시 받는 등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문제를 겪을수록 사적 사건을 회피하

려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이규미 등, 2001; 정혜진, 2014)에 의해서도 뒷받침

될 수 있다. 사회적 문제를 회피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

하고(현경림, 2019),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을 사용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낮아

진다는 선행연구(김희숙, 2006)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종합하면 SCT 성향은 대학

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다. 이와 더불어 SCT 성향은 자

신이 당면한 사건이나 정서, 감각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억제하거나 회피

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학업, 정서, 대인관계 등의 범위가 확장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

과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CT 성

향이 대학생활적응에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인 스마트폰 과의존을 통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 또한 유의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SCT 성향이 과제와 관련 없는 사고 형태인 딴생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Fredrick et al., 2020), 이러한 딴생각은 스마트폰에 대해 더 많이 생

각하게 하고, 스마트폰 사용 장애를 촉발하는 요인이라고 나타난 바 있다(Müller

et al., 2021). 또한 SCT의 나른함, 부주의, 백일몽 증상이 인터넷 중독 및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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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장애를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A. Gul & H. Gul, 2023)와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선행연구(고기숙, 2015; 김

경호, 2018)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

이며, 과제와 관련 없는 딴생각이나 백일몽에 빠지는 등 SCT 성향이 높을수록 스

마트폰 사용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학생활 적응하

는 것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와 스마트

폰 과의존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CT 성향이 높은 대학생

일수록 부적응적인 사회적 상황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사적 사건이나 감정을 회피

하려는 경험회피 수준이 높아지지만, 지속적인 회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심리적 불편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정 정서를 피하기 위한 수

단으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험회피를 많이 할

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한 선행연구(김미경, 양난미,

2022; 김원진, 2018; 서은진, 2020)와도 일맥상통한다.

경험회피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Bardeen & Fergus, 2016) 사회적 관계에서

부정적인 문제를 많이 경험할수록(김서희, 원성두, 2023; 정혜진, 2014) 원치 않는

정서나 경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느린 행동

및 사고, 백일몽, 비연속적인 사고나 혼란의 SCT 성향이 높은 대학생은 아동·청소

년기부터 사회적 관계 내에서 거부되거나 고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Becker et

al., 2014) 상담 장면에서 SCT 성향으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따돌림

경험이 있는지 등 어릴 적 경험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라 보인다. 또한 SCT

성향은 백일몽이나 비연속적인 사고나 혼란의 수준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일상생활

에서 다른 생각에 잠기거나 정신이 흩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장애와 관련성이 높아졌다(A. Gul & H. Gul, 2023;

Müller et al., 2021). 즉, SCT 성향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부정적인 경험이 지속

되어진다면 원하지 않는 경험과 접촉하지 않으려 하거나 피하려는 수단으로 스마

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대학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

어 SCT 성향이 대학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므로

SCT에 대한 진단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SCT 성향은

아동 및 청소년기부터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Leopold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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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6) SCT 성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기에 SCT 성향을 진단하

고 조기에 개입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SCT 성향이 높은 대학생이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새롭게 주목하였다는 데에 의의

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SCT 성향과 내면화 문제와의 관련성(신은빈, 이장한,

2019; 조영경, 하은혜, 2019; Becker & Langberg 2013; Becker et al., 2014b)과 학

업적 기능 및 사회적 기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조영경, 하은혜, 2019;

Bauermeister et al., 2012; Becker et al., 2016; Langberg et al., 2014; Willcutt et

al., 2014)가 대다수였고, SCT 성향이 대학생의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Becker, Langberg, Luebbe, Dvorsky, & Flannery, 2014c), 대학생의 일상생활

에서 실행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Flannery et al., 2017; Jarrett et al.,

2017)에 주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SCT 성향이 어떤 경로로 대학생활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다차원적 경험회

피와 스마트폰 과의존이 순차적으로 매개함을 확인함으로써 SCT 성향으로 인해

대학생활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해 SCT 성향, 다차

원적 경험회피, 스마트폰 과의존을 모두 고려한 개입 방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SCT 성향이 있음에도 조기에 개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생

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경험회피 수준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과의

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성인이 되어서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SCT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이해와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며, SCT 성향을 보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

기 개입하여 SCT 성향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시사점에 기초하여 아동·청소년 상담 현장뿐만 아니라 SCT 성향으

로 인해 대학생활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심리적 개입 방법으로 인지행

동치료 이론을 기반으로 한 수용전념치료(ACT)를 고려해볼 수 있다. ACT는 개인

의 부정적인 인지나 감정과 같은 요소를 수용하고 자신의 삶에 전념하도록 도울

수 있는 심리치료 방식이다(Hayes et al., 1999). 특히 마음챙김, 수용, 탈융합, 맥락

으로서의 자기,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 가치 탐색하기, 전념하기의 여섯 가지 과정

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돕는다(Hayes, Luoma,

Bond, Masuda, & Lillis, 2006). 이러한 방식은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의 대



- 49 -

인관계 문제를 유의하게 감소시키고(노푸른, 손정락, 2015),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

를 경험한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 수준을 높였으며(유새봄, 손정락, 2018), 폭식행

동을 보이는 대학생과 과도하게 걱정이 많은 대학생의 경험회피 수준을 감소시켰

고(김아름, 손정락, 2015; 노지윤, 강혜자, 손정락, 2016),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장서윤, 손정락, 2012),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대학생

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킨 연구(권성일, 정현희, 2014) 등을 통해 수용전념치료

가 경험회피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ACT 프로그램 연습을

통해 자신이 부정 정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을 알아차리게 함으로써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

다는 것이 밝혀졌다(유화경, 손정락, 2016). 즉, SCT 성향으로 인해 부정적 경험을

지속해왔을 대학생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지각하는 경험이나 정서

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험회피 수준을 감소시키고 대학생활

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측정된 결과만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나 SCT 성향, 경험회피, 스마트폰 과의존 변인의 내용은 부정

적인 요인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기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응답했거나 실제보다

과도하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변인에 대

한 자료수집방법이나 연구 방법 등을 보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정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 방법을

통해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 사이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경

험회피와 스마트폰 과의존을 매개변인으로 고려하여 검증해 보았다. 그러나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을 매개하는 다양한 변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제3의 변인을

통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해본다면 SCT 성향이 높은 대학생의 심리 내적 과정을

보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SCT 성향을 보이는 대학생에 주목하였으나 아동기·청소년

기 시절부터 SCT 성향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적 관계에서 영향을 받아왔을

것이라고 해석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 또는 청소년 시기에 일상생활에서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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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 SCT 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밝힘과 동시에 다차원적 경험회피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역할을 확인하여

SCT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이 어떤 심리적 경로를 통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상담 장면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 SCT 성향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SCT 성향이 높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서는 경험회피나 스마트폰 과의존 요소를 고려한 개입방안이 필요할 수 있음이 시

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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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판 굼뜬 인지적 속도(SCT) 척도

※ 문항을 잘 읽어보고 지난 한 달 동안 다음의 행동을 얼마나 자주 보였는지를

나타내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항
전

혀

가

끔

자

주

항

상

1 나는 무엇인가를 하는 게 느리다. 0 1 2 3

2 나는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0 1 2 3

3 나는 허공을 멍하니 바라본다. 0 1 2 3

4 나는 낮 동안 하품을 하거나 졸리다. 0 1 2 3

5 나는 공상(백일몽)에 빠진다. 0 1 2 3

6 나는 활동적이지 않다. 0 1 2 3

7
나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생각에

빠진다.
0 1 2 3

8 나는 쉽게 피곤해진다. 0 1 2 3

9 나는 어리둥절하다(혼란스럽다) 0 1 2 3

10 나는 무엇인가를 하려는 동기가 부족하다. 0 1 2 3

11 나는 정신이 딴 곳에 있다. 0 1 2 3

12 내 생각은 뒤죽박죽이다. 0 1 2 3

13 나는 생각하는 것이 느린 것 같다. 0 1 2 3

14 나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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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활적응 척도

※ 다음은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에 관한 것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표시해 주시

기 바랍니다.

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대

체

로

아

니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최근 나는 긴장감을 느끼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1 2 3 4 5

2
나는 학교에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껏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요즘 기분이 매우 우울하고 울적하다. 1 2 3 4 5

4 나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최근에 피곤할 때가 많다. 1 2 3 4 5

6
홀로 선다는 것, 내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1 2 3 4 5

7 나는 요즘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없다. 1 2 3 4 5

8 학사 학위를 따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1 2 3 4 5

9 나는 수강 과목의 과제를 작성하는 것이 즐겁다. 1 2 3 4 5

10 나는 최근 식욕이 좋다. 1 2 3 4 5

11
나는 요즘 학교상담소나 그 외 심리기관을 찾아가 도

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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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는 최근 머리가 아플 때가 많다. 1 2 3 4 5

13
나는 대학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회

적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1 2 3 4 5

14
나는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의 질이나 양에 만족

한다.
1 2 3 4 5

15 나는 규칙적으로 강의에 출석한다. 1 2 3 4 5

16 가끔 내 생각이 너무 뒤죽박죽이 된다. 1 2 3 4 5

17
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걱정이

많다.
1 2 3 4 5

18 나는 이번 학기에 수강하는 과목들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19 나는 요즘 건강 상태가 좋다고 느낀다. 1 2 3 4 5

20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은 대부분 대학에서의 내 학

과 공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1 2 3 4 5

21 나는 교수들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22
나는 무슨 문제든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

나 아는 사람이 대학에 꽤 있다.
1 2 3 4 5

23
나는 대학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
1 2 3 4 5

24 나는 대학에서의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25
나는 대학생활에서 앞으로 겪을 도전에 만족스럽게 대

처해 나갈 자신이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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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판 다차원적 경험회피 단축형 척도

※ 다음은 평소 가질 수 있는 생각과 태도를 기술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동의하는 정도를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

혀

동

의

하

지

않

음

동

의

하

지

않

음

약

간

동

의

하

지

않

음

약

간

동

의

함

어

느

정

도

동

의

함

전

적

으

로

동

의

함

1
행복한 삶의 비결은 어떠한 고통스러운 감정도 느

끼지 않는 것이다.
1 2 3 4 5 6

2
고통과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은 해나

간다.
1 2 3 4 5 6

3
나는 내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알기까지 시간이 걸

린다.
1 2 3 4 5 6

4 나는 하기 싫은 일은 가능한 끝까지 미룬다. 1 2 3 4 5 6

5 나는 기분이 나빠질 것 같은 일들은 하지 않는다. 1 2 3 4 5 6

6
화가 나는 기억이 떠오르면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7
나는 어떠한 슬픔이나 실망감도 느끼지 않은 채 살

고 싶다.
1 2 3 4 5 6

8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더라도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일은 해낸다.
1 2 3 4 5 6

9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6

10
나는 내일까지 미룰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않는

다.
1 2 3 4 5 6

11
나는 불안해질 것 같은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을

피한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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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

쓴다.
1 2 3 4 5 6

13
행복이란 아무런 고통이나 실망도 느끼지 않는 것

을 의미한다.
1 2 3 4 5 6

14
나에게 중요한 일을 위해서라면 고통도 참아낼 의

향이 있다.
1 2 3 4 5 6

15 나는 내 감정과 단절된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16
나는 해야 하는 일이라도 하기 싫으면 미루는 경향

이 있다.
1 2 3 4 5 6

17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기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려 한다.
1 2 3 4 5 6

18
나는 무언가 화나는 일이 생기면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
1 2 3 4 5 6

19
내가 전혀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정

말 좋을 것 같다.
1 2 3 4 5 6

20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

더라도 그만두지 않는다.
1 2 3 4 5 6

21
사람들은 내가 내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다고 말한

다.
1 2 3 4 5 6

22
나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들을

한다.
1 2 3 4 5 6

23 나는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애쓴다. 1 2 3 4 5 6

24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즉시 다른 것을 생

각한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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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인용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자가진단 척도 (S-척도)

※ 아래 문항들은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문항을 차례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생각과 느낌에 가장 일치하는 해당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나 업무능률이 떨

어진다.
1 2 3 4

2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을 것 같은 생각

이 든다.
1 2 3 4

3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1 2 3 4

4 스마트폰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1 2 3 4

5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1 2 3 4

6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1 2 3 4

7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1 2 3 4

8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1 2 3 4

9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

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1 2 3 4

10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1 2 3 4

11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종일 일(또는 공부)이 손에 안

잡힌다.
1 2 3 4

12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집중이

안 된 적이 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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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1 2 3 4

14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1 2 3 4

15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2 3 4


	목차
	Ⅰ.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 문제 9
	Ⅱ. 이론적 배경 10
	A. 대학생 SCT성향과 대학생활적응 10
	1. SCT 10
	2. 대학생 SCT성향과 대학생활적응 13
	B. 대학생 SCT성향과 다차원적 경험회피, 대학생활적응 16
	1. 다차원적 경험회피 16
	2. 대학생 SCT성향과 다차원적 경험회피, 대학생활적응 18
	C. 대학생 SCT성향과 스마트폰 과의존, 대학생활적응 21
	1. 스마트폰 과의존 21
	2. 대학생 SCT성향과 스마트폰 과의존, 대학생활적응 23
	D. 대학생 SCT성향과 다차원적 경험회피, 스마트폰 과의존, 대학생활적응 26
	Ⅲ. 연구 방법 29
	A. 연구 대상 29
	B. 측정 도구 30
	1. 굼뜬 인지적 속도(SCT) 척도 30
	2. 대학생활적응 척도 30
	3. 한국판 다차원적 경험회피 척도 31
	4.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척도 32
	C. 연구 절차 34
	D. 분석 방법 34
	Ⅳ. 연구 결과 36
	A. 연구 대상자의 기술통계 36
	B. 상관관계 분석 37
	C. 대학생 SCT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38
	D. 대학생 SCT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 40
	E. 대학생 SCT성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순차적 매개효과 42
	Ⅴ. 논의 및 결론 45
	참고문헌 51
	부록 69


